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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종주의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모습의

신인종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1]. 이 신인종주의는 에세

드(Essed)가 만든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칭할 수 있으

며, 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사회의 모

든 면에서 정착되어 있다 [2]. 특히 2019년 12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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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신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를 찾아 일상생활에 만연한 인종차

별을 살펴보았다.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흑인 여성들이 겪는 인종차별을 나타내었고 이 인종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증가

했으며.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주의가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인종주의, 신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racism,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neo-racism, and to find solutions to racial discrimination. Specifically, we looked for cases of banal racism that 
appeared in the global era and looked at the racism that is prevalent in everyday life. The American film 
《Hidden Figures》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depicts the racism experienced by black women, and this 
racism is prevalent around the world as it appears in everyday life. In particular, racial discrimina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acial discrimination continues even after the pandemic. Therefore, a 
solution to overcome everyday racism was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at habitual and unconscious racism can be physical and mental violence for people suffering from 
racial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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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

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

염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은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화되었다. 이 인종차별은 코로나19 팬데

믹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신인종주의를 고

찰할 것이다. 첫째,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둘

째, 신인종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에 나타난

인종차별의 모습 [3],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

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

1.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일상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는 인

종에 위계가 있어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

다고 교육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

거나 인종차별 장면을 목격하거나 실제로 인종차별 경

험을 한 경우도 있다.

인종주의는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의 능

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한 인종이 다른 인종

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인종주의는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다고 간주하여 다른 사람

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인

간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인간을 멸시하고 지

배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1]. 이 인종주의는 편견에서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위인 차별로 나타난다.

편견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되며, 차별은 둘 이상

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정의한다 [4][5]. 이 정의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배

집단의 일원이 피지배 집단 일원에게 행하는 부정적이

고 해로운 행위를 뜻한다. 이 차별은 편견의 언어적, 행

동적, 환경적 징후를 구성하는데 비록 의도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의 스펙트럼을 전달한다

[6]. 이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을 동반하는 인종주의는 이방

인을 부도덕하고 무지하고 방탕하며 사치스럽다고 생각

하는 그리스인의 인식부터 출발하여 근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려고 흑인

을 노예로 잡아갔다. 인종주의는 흑인은 열등한 존재이

므로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는 근거를 제공했고 과거와

달리 종교는 인종주의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1]. 이

인종주의는 19세기 말기에 만들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일으켜 보려는 미국 역사학의 애국주의에서 나타나 노

예제도가 정당화된 것이다 [7]. 한 마디로 인종주의는

유럽 근대의 탄생 및 부상과 더불어 등장한 다분히 근

대적인 현상이고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기독교와 자본

주의를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흑인 노예제가 상징하는

벡인의 세계사적 착취와 지배를 공공히 하는 정치체제

이자 권력구조이다 [8]. 이 인종주의는 21세기의 신인종

주의로 변모한다.

2. 신인종주의

신인종주의는 유럽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주민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공공 재

화가 낭비되고 있다며 선동하는 인종주의이다. 이는 피

부색이나 유전적인 차이보다 문화적 특색과 차이에 주

목하고,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9].

한마디로 신인종주의는 유전적 특성보다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차이를 낳는다. 이 신인종주의는 인종 대신

특정 집단의 언어, 종교나 문화, 의식주, 습관 등 문화적

기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 [10]. 이 신인종주

의를 발리바르(Balibar)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문화

적 차이의 극복성이 지배적인 주제인 인종주의라고 주

장한다 [11]. 이와 같이 문화 차이가 중요 요소로 작용

하는 신인종주의의 특성은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일상적 인종주의는 일상의 영역에서 반복적이

고 습관적으로 실천되는 언어, 감정, 그리고 규범의 형

성과 제도화 과정이다 [9].

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구분 짓기, 본질화, 문제화의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 구분 짓기는 우리와 그들

을 분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구분은 특정한 집

단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한다. 둘째, 본질화는 특정 집

단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대상의 통제와 관리와 육성을 통하여 실천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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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화는 특정 대상을 문제의 원인이자 관리해야 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9]. 이와 같은 방식은 다

양한 모습의 일상적 인종주의로 나타난다.

본 연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난 인종차별의 모습

을 찾아보았다 [3]. 이 영화는 세 명의 흑인 여성들이

세상의 편견과 인종차별에 정면 돌파하여 직장에서 자

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인종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 둘째, 2020년 이후

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가 2019년 11

월에 시작하여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해 2월 중순부터 전 세계

로 퍼지기 시작하여 일상적 인종차별이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Ⅲ.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일상적 인종주의

1.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난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2016년 미

국에서 제작되어 2017년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이 영화

의 주인공은 세 명이고, 캐서린 존슨(Katherine

Johnson), 도로시 본(Dorothy Vaughan), 그리고 메리

잭슨(Mary Jackson)이다. 이 세 주인공은 직장 생활에

서 다음과 같은 인종차별을 겪는다.

첫째, 캐서린은 직장에서 백인 여자 상사로부터 복장

규정을 안내받는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이고 힐을

신어야 하며 심플한 목걸이이다. 이 복장 규정은 일과

관련이 없음에도 언어로 흑인 여성을 차별한다. 이 외

에도 백인 동료들은 흑인과 커피포트 사용하기를 거부

하여 유색인종 전용 커피포트를 내놓았다. 더 심한 인

종차별의 사례는 캐서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

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상사도 있다. NASA

STG의 부장인 알 해리슨(Al Harrison)은 캐서린이 날

마다 40분씩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다른 건물에 있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에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STG 건물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을 부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알 해리슨은 캐

서린이 참석할 수 없는 펜타곤 회의나 우주선 발사 상

황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인물로 인종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긍정

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로시는 NASA 유색인종 계산 팀의 리더로

사실상 주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SA의 방침상 유색인종은 정규직인 주임이 될 수 없

다는 규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임시직이다. NASA에 IBM 컴퓨터가 도입된다는 소식

을 접하여 IBM 7090과 포트란을 독학하였다. 이 과정

에서 IBM 컴퓨터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

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쫓겨나는 인종차

별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지만 혼자서는 못 간다고 주장하여 계

산원 전원을 IBM 컴퓨터 팀으로 발령받게 한 인물이다.

결국 도로시는 IBM 컴퓨터 랩의 정직원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셋째, 메리는 NASA 유색인종 계산 팀의 일원으로

머큐리 엔지니어팀에 발령받게 된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버지니아 대학 엔지니어 육성 심화 과정을 신청했

지만 흑인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차별을 겪었다. 그러

나 그녀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하여 대학으로부터

수강 허락을 받아 대학을 다녀서 흑인 여성 최초의 우

주공학 엔지니어가 된 인물이다.

이와 같이 이 영화는 흑인 여성들이 겪는 직장에서

의 인종차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그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

세에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일상적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

적으로 전개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뉴스를 통해 살

펴볼 수 있었다. 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미국, 캐나다, 호

주, 유럽,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절대 차별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별 행동’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 연구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David Williams)는 인종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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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문지를 최초로 작성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네덜란드 사회학자 필로메나 에서트(Filomena

Esert)의 흑인 이민자 연구 등을 참고해 인종차별이 경

찰에게 부당하게 검문을 당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

게 되는 것 같은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에서 상대방에

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충분히 존경받지 못하는 작은

경험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설문지를 만

들었다 [12]. 이 학자는 김승섭 교수와의 대담에서 실제

차별 경험이 아니라 차별을 경험할 것 같다는 우려만으

로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인종차별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

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늘어서 2020

년 3월 19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를 취한 국가는 11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국

경 폐쇄와 동시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유학 중인 A씨는 트램을 타자마자

서양인 무리로부터 ‘코레아〜코로나〜’라고 소리를 들었

다. 네덜란드에서 교민 B씨는 마트에서 마주친 백인 남

자가 자신을 보며 기침을 하더니 얼굴을 가리는 시늉을

했고, 여러 청년들이 자신이 산 물건들을 손가락질하며

피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가리고 알 수 없는 말을 하

고 도망친 경험을 말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 C씨는 셰

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증상도 없지만 멤버들

이 별안간 방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스페인

이나 이스라엘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 ‘코로나’라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3]. 이와 같은

인종차별 사례는 자국민과 이방인인 한국인을 구분짓기

를 하여 조롱하고 셰어하우스에서조차도 한국인에게 공

간을 내어 주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뉴스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상적 인종주

의의 대상으로 담론화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보았다. 첫째, 구분 짓기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차별

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 본질화의 방식

을 통하여 그들을 글로벌 인재 자원으로 호명하는 것이

고, 셋째, 그들을 역차별의 원인으로 삼는 등 문제화하

는 방식이다 [9].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

이주자 가정들을 호명하여 구분 짓는데 예를 들어, 다

문화 사병,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이 구분 짓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 한 공원에서 흑인 남성이 공원 규정에 따라 개에게

목줄을 매야 한다는 요구를 백인 여성이 거절하면서 벌

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백인 여성은 흑인 남성이 자

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할 거라는 말까지 하

고 경찰에게 흑인 남성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술

한 것이다. 사실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이 개에게 목줄

을 채운 것을 본 뒤, 고맙다는 말을 하며 촬영을 마쳤

고,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백인 여성에 대한 비난

이 쇄도했고 이에 백인 여성은 자신의 언행이 인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있었다며 사과했다 [14]. 이 사례는

피부색으로 인간을 판단하여 흑인은 나쁘다는 선입견을

보인 고전적인 인종주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미국교육에서의인종차별에관한사례를보

면단독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가족을우수한 교육

구에서 제외하는 배타적인 구역 지정 정책이 있고 흑인

의부축적을방지하는세금정책등이있다. 그리고일부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고급 교육과정을 배정할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과도한 규율 관

행도있다는것이다 [15]. 이는제도적인종주의와신인종

주의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인

종적 서열화가 국가 체재와 제도 속에 기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차별적 대우가 사회조직과 제도의 운

용방식 속에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16]. 이 제도적 인종주의 개념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내부 식민주의에 거주하는 식민지인에 다름없다는 통찰

을 제시하였고 인종주의를 개인적 인종차별이나 심리적

‧문화적문제가아니라구조적문제로인식하게하는계

기를 마련했다 [17]. 한 마디로 배타적인 구역 지정 정책

과 세금 정책 등은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

로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료분야에서의인종차별도있다. 흑인 여성의

사 수잔 무어(Susan Moore)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

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그녀는 의사

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렘데

시비르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받아 사망한 것

이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

런대우를 받지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자신이 마약중

독자인것처럼느끼게했다고호소했다. 뉴욕타임스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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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사례처럼흑인은특히통증완화치료를받을때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

다코로나19로사망할확률이 3배더높다고전했다 [18].

이와 같이 흑인은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인종차별을 받은 것이다. 이는 톰스(Tomes)가

주장한질병의사슬이라고할수있다. 질병의사슬은사

람들이병균의원인을해소하고치료하는과정에서병균

발원자나 특정 계층, 지역 등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는 것

이다 [19]. 수잔 무어의 사례는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흑

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은 ‘질병의 사슬’의 하나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는미국에서한인이절반이상인종차별을경

험하였다. 한 예로 뉴욕에서 글렌모아 넴버드(Glenmore

Nmberd)는 83세 한인 할머니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여 체포되었다 [20]. 또 다른 예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이다. 총 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6명은 동양인

여성이고, 그중 4명은한인이었다. 범인은백인 21세였다

[21]. 이 사건에 대해 애틀란타 출신인 가수 에릭남

(EricNam)은 자신역시혐오의표적이되거나차별을받

은 경험이 있고 인종차별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다고설명하였다 [22]. 이와같이한인들은인종차

별경험이많았다. 한온라인설문조사에서인종차별피

해 유형이 언어폭력이가장많았고 신체적 접촉 및폭행

피해, 서비스거부, 직장내차별, 기침및침뱉기, 재산상

피해및낙서순으로결과가나왔다. 특히언어폭력은욕

설과 혐오 발언으로 편견과 증오와 관련이 있으며, 빌리

그(Billig)는민족을대상으로하는농담이목표를조롱하

여비인간화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23]. 이농담은

단순히농담이아니라약자들을향한언어유희현상으로

나타나며, 비하성농담은차별을가볍게여기는분위기를

조성한다 [24]. 이 차별은 생각보다 많고 일상적이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을 당한 장소에 대해 한인들은 주

로식당, 약국, 마켓등개인사업체와공원, 인도등공공

장소에서인종차별피해를입었다고답했고, 가해자의인

종으로는 백인이 74.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흑인,

히스패닉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 한인들은 법 집행 기관

신고비율이극히낮았고가족이나지인에게만알리거나

아무에게도알리지않았다 [25]. 이와같이미국에서한인

에 대한 일상적 인종주의가 확산되었고 실제 가해가 이

루어질때대다수는무대응으로일관했다는사실은충격

적이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총기 사건들이

문제가 되었다. 첫째,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백

인 우월주의자 페이튼 젠드런(Payton Gendron)이 총기

를 난사하여 10명이 사망하였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올린선언문에서자신을백인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파시스트라 설명하고 “가능한 많은 흑인을 죽이겠다”라

고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선언문에는미국사회의문

화가유색인종에의해대체될것이라는불안과이민자에

대한증오심등이담겨있고, 그가버펄로에서범행을저

지른 이유는 흑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

제로총알을맞은 13명중 11명이흑인이었다 [26]. 이 사

건의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Biden)은 이날연설에서백인우월주의는독이고

공포와인종차별에뿌리를둔혐오스럽고비뚤어진이데

올로기라고 비판하였다 [27].

둘째, 미국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에게 총 90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5세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

커(Jland Walker)가 사망하였다. 경찰은 제이랜드가 정

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

서 총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비무장 상태였

다. 이 영상을 목격한 시민들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이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고, 그의 유가족은 “우리는 그

저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흑인이나 젊은

남성은 경찰을 마주치면 무서워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하였다 [28]. 이와 같은 사건들은 백인 우

월주의에 젖어있는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행동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흑인들을 사살한 것이다.

2023년에는 미국 흑인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한국

계에 대한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 등이 증가

하였다. 첫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들은 흑인 청

년 니콜스(Nichols)의 차를 세운 후, 그를 차에서 끌어

내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전기 충격을 가해서 그는 사망하였다. 니콜스 살해는

경찰이 상층과 하층을 불문하고 인종차별과 계급적 증

오에 찌들어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관들은 훈련에서

노동계급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지독한 인종차별을 하게 된다. 그들은 무자비한 단속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써 흑인을 범죄자 또는 인

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한다 [29]. 이와 같이 경찰은 흑

인을 대하는 방식이 계층에 따라 다르다. 흑인 하층민

은 항상 문제 집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30].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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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인데, 경찰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종차별적

잣대와 생각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

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제도적 인종주의를 드러낸

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경찰의 정상적 치안 업무의 일

부로 내재되어 있는 의식되지 않은 인종주의,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저지르는 인종차별을 식별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1].

둘째, 미국 텍사스주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에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

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총격범이 평소 백인 우월주의와

네오 나치 극단적 이념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고 증오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였는데 그는 RWDS(우익 암살단)

가 쓰인 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RWDS는 우익 극

단주의자, 신나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서 인기

있는 문구로 알려졌다 [32].

셋째,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상점에서 20대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흑인 3명이 사

망하였다. 실제 범인은 부모와 언론, 법 집행기관을 상

대로 흑인 혐오 내용을 쓴 성명서를 남겼다고 한다

[33]. 이와 같이 2023년에는 경찰의 폭력, 백인 우월주의

자들의 총기 난사로 인해 흑인들과 한인 교포 일가족이

사망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부터시작

하여 그 이후에도 미국, 유럽 국가들, 한국 등 전 세계에

서유색인종들과흑인들에대한인종차별이확산되고있

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차별 해결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첫째, 반인종차별관련법이나정책을더많이제정해

야 한다. 경제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빈곤율이

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임금 수준이나 자산 규모도

백인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복지, 교육, 생활 환경 등의 여건은 백인에 비해 매우 열

악한상태이다. 교육에서불평등은교사수부족, 학교들

의열악함, 재정 지원부족등이나타나며, 학업성취도에

서인종간격차를보인다. 범죄분야에서는현재흑인수

감자가전체수감자의 40%를넘고유색인종에집중되는

불시 검문이 있고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사형집행률이

높아진다. 이와같은현실을반영하여미국에서는민권법

이 있고 반인종차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

내에 시민권 분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평등 실

현 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고용과 교육에서 반인종

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34]. 이 정책은 일정한 집단

의구성원에대하여그들이역사적으로차별받아온집단

으로서차별의결과가누적되고사회구조적차별이되어

서기회의평등을보장하는것만으로는도저히실질적으

로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별을 제거하고 실

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35]. 이와같은법이나정책이있음에도불구하

고 일상적 인종주의는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반인

종차별 관련 법이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일상생활에서개인의노력만으로차별문제를해

결하기어려우므로사회영역에서인식과관행에근거하

여 행해지고 누적되어 차별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개

개인의능력과노력만으로는해소하기어려운차별의폐

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실시하도록제도화될필요가있다 [36]. 이와같은

정책의 필요성은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 인종차별 금

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편견, 차별, 그리고

자유주의등에대한교육을유치원부터대학교까지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

인종주의에대한의식을강화해야한다. 이코노미스트한

칼럼에서는 미국의 인종차별 해결 방안으로 자유주의를

제시하였다. 자유주의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법적, 시민

적, 도덕적평등과개인의존엄을주장하고있다. 주장과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이성과 공감을 통해 편견과

거짓을몰아내자는것이다 [37]. 이러한교육이외에도상

호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타문화에

대하여상하관계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타문화자체를

동등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8]. 이 상

호문화교육을확산시켜온단체는유럽평의회, 유럽연합

유네스코등과같은국제기구이다 [39]. 이 교육은세계화

시대에서다양한민족들이동등한입장에서다른민족의

고유문화를이해하고존중하는열린자세를가지도록지

도하는 교육으로 행해져야 한다.

셋째, 인종차별을 해결하고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

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

해 인식하게 하고 선한 사회적 영향을 만들도록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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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넷째,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 트라우마

를 치료해야 한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미묘한 차별, 과

거 트라우마 및 세대 간 트라우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묘한 차별은 편견의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 징후를

구성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의 스펙트럼을 전달한다.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

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

다 [40]. 이 심리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되지 않으며 심

리센터나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

을 털어놓고 심리 치료나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을 받

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종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

이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

에 대해서 살펴 본 후에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

난 인종주의와 일상적 인종주의의 사례들을 분석하였

다. 인종주의는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

고 확산되었다. 인종주의는 문화 차이가 중요 요소로

간주되는 신인종주의로 변화하였고, 신인종주의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NASA에

근무하는 세 명의 흑인 여주인공들이 직장에서 겪는 인

종차별을 다룬다. 이 영화는 유색인종 전용 커피포트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등 그녀들의 차별의 경험을 보

여 주었고, 유색인종 화장실 간판을 부수는 백인 상사

의 모습도 나타낸다. 특히 흑인 여주인공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 능력을 함양하고, 차별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주장하여 상사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백인

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

는 대사가 있다. 첫째, “함께 오르지 않으면 정상에 못

올라가,” 둘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바뀔 수 있는

게 없어,” 셋째,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 대사들은 사

람들 간의 유대감, 발전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 차

별을 극복하는 강인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여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모습이야말로 평등하고 밝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일상적 인종주의는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백인 우월주의

자들이 유색 인종이나 흑인들에게 언어, 제스처, 폭력,

총기 난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인종차별을 한 것이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네 가지 해결 방안을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인종차별 관련 법이나 정책 제

정,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편견, 차별, 그리고 자유

주의 등에 대한 평생 교육, 인종차별 소재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제작,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 트라

우마 치료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상적 인종주의가 없는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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